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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10 시 – 리따 수녀님 영성 강의 

• 오전 11 시 - 미사 

• 오전 11 시 45 분 – 월례회  

• 오후 1      - 친교 

 

형제회 소식 
• 다음달 월례회는 7 월 26 일(토) 한맘 성당 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 정춘기 요세피나 자매님(88 세)께서 6 월 19 일 

선종 하시어 모든 회원들의 협조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 지난 6 월 8 일, Trillium 지구 형제회의 선거에서 

회장 Debbie Tessier (3 선), 부회장 Michel 

Gulmette (유임), Colleen MacAllister 를 비롯한 

새로운 평의회원이 선출되었습니다. 

• Peace Camp (7/8~7/9)참가안내  

(부회장이 설명 예정) 

 등록 : colleen.foundations@hotmail.com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정춘기 요세피나 자매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위하여… 

• 형제회 모든 회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프란치스칸의 올바른 삶 

 

(영적보조  김은숙 리따 수녀님의 양성반 일일 

피정 강론을 요약, 발췌한 것임) 
 

하느님은 세찬 바람,불, 지진과 같은 강함 속에 계

시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미풍 속에 계셨습니다 

(열왕기 상 19:9-16). 우리는 항상 크고, 위대하고 

장엄한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또 큰 것을 기대합 

 

니다. 집에서 감자를 깎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작 

은 일상들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작고 평범한 것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이렇게 작고 보잘 것 없

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개혁, 쇄신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사부 프

란치스코 성인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영성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저는 자주 우리 재속회 회원들에게 

프란치스칸 영성이 좋긴 한데 살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부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같이 살라

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 쇄신시킬 수 있는 그분의 영성을 

재속 신분에 맞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는 좁은 의미에서의 ‘수도자’는 아니겠지

만, 넓은 의미에서 모두 하느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길을 걷는 ‘구도자’이고 ‘수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부님처럼 우리의 생활을 

개혁, 쇄신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오로의 다마

스커스로 가는 길에서의 회개 체험처럼 어떤 극적인 

것이기보다는 보통은 길고 일상적이고 지루하거나 

고통스럽기까지 한 길이고 과정입니다. 

쇄신의 근거는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 정신대로 

살기 위해 전통적으로 교회는 복음 삼덕(청빈, 정결, 

순명)을 강조해왔는데 수도자만이 하는 복음 삼덕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을 넘어 현존하

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해 주는 것이 청빈이고 더 나

아가서는 소유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바치는 것입니

다. 정결은 부부간에 오로지 상대방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며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느님을 알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순명은 근본적으

로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므로 매사에서 하느님

의 뜻을 찾도록 촉구하는 것이 순명 덕의 정신입니

다. 이런 복음 삼덕의 추구가 얼마나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하느님 뜻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쇄신과 회개의 길고 힘든 지루할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지쳐 포기하지 않고 항구할 수 있도록 

사부 성 프란치스코에게 전구를 청해야겠습니다.     

 

회계 보고 
2008 년 5 월 31 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6,348.96 $1,005.00 $435.03 $6,918.93 

선교 

후원금 
$3,080.43 $390.00 0 $3,470.43 

도서 

구입 
$557.19 $88.00 0 $645.19 

사부님 영성의 향기 (3) 
“성 비오 신부님의 오상” 

루피노 형제가 한번 거룩한 사람을 문질러 주려고 

그의 가슴에 손을 댔을 때에 루피노의 손이 우연히 

프란치스코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 보배스러운 

상처(오상)를 건드리게 되었다. 손이 닿자마자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은 몹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의 손을 밀어냈다. 그리고 하느님께 루피노 

형제를 용서해 주십사고 소리쳤다. (1 첼라노 95) 

 

금년은 우리와 한 시대를 같이 사셨으며 50 년 동안 

오상을 지니신 것으로 유명한 카프친 작은 형제회 

소속의 성 비오 신부님께서 선종 하신지 4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0 주년을 맞이하여 성 비오 

신부님의 유해를 발굴하였는데 선종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수염의 털 끝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방부제 처리도 하지 않았는데 

40 년 동안 유해가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께서 믿음 없는 이 시대를 위하여 보여주신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부님의 오상이나 성 비오 신부님의 오상을 생각할 

때, 하느님의 은총과 영광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엄청난 은총 뒤에 숨겨져 있는 육체적 고통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 때는 오상의 상처가 

아프지는 않고 그저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은 어떤 여인이 오상의 상처도 아프냐고 묻자 

비오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께서 이걸 내게 

장식으로 주신 것 같소?” 다른 사람은 또 이것이 

궁금했다. “비오 신부님, 얼마나 아프신데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보세요, 굵고 네모 난 못을 손에다 대고 망치로 

힘껏 때려 박은 다음에 그 못을 뺑 돌려 보란 말이오. 

꼭 그만큼 아파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미사 때와 단식 때는 그 고통이 

훨씬 더 심했다. (중략)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오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전율할 경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표지이다(‘우리시대의 형제 비오’ 에서 

발췌함).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 

에게는 고통 뒤에 숨겨져 있는 큰 은총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프란치스칸들도 선택 받은 사람들이니 

주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기쁘게 감내합시다!   

 


